
연 세 대 는

- 연세대

혹을了/ 十(‘“
千으&;~反⊃

성혹택 안전지대?

LI1의 βZ성폭력 온퉁과 FZ성폭혁 학칙 제졍

언문학부 4학년 쾡킵정입

0. 들어가며

癬 房

아마도 한국사회의 2000년, 21세기의 첫해를 설명하는 단어들 중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단
젊 좋획 넓-나느로 하휼 ‘졌넓폭컴, 혼혼는 ‘젊흐}론,버찮투 타텨학 최핵라 률털젊치흔;획혀확 해;칡함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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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진보적 사회운동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될 뻔했던 장원씨의 성희롱 사건을 비롯해 개그

팬 주빙진씨, 육군의 장군, 대학 교수 등 유명인사 내지는 사회의 지노사라고 일켤어지는 ◎i

률이 줄줄이 성폭력 사건의 도마 위에 올랐고, 롯테호텔 파업의 진압현장에서 여성노조원들

에게 ‘막 말하고,, 여성노조원들을 ‘막 만졌던, 공권력도 그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한편

착 젊학베서는 벗따라 첨폭력 폐방과 근첨을 뛰한 학척이 체첨퇴혔호, 온라힘 상페서 ‘운풍

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100인 위원회,가 공개한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진보진영 대의 성

속력 가해사 명단으로무.터 비놋된 성촉력에 대한 논생은 2001년ol 된 현재까지 온라인의 성

켸를 년어서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아직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의 문제

자 좋편 휫로 표궉나께 제작했탄는 홧함은 응j§렬할 첫 팥따. 장휨씨 사견미나 주형찬쪄 사찬
에 대한 담론에서 보여지는 ‘꽃뱀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퓻소택. 젊문롄서 보도될다는 첫은 설폭릭획 피훈빠틀춥샤!첬획 피해 철혔을 른흄빼고 었디F

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폭력 문제의 가시화는 선정적인 가십거리로서만 이루어지고 있
느 첩핵 하펙라 체투척휘 뛰힌횰첨 좋혜 비푸윤슬;치了F 휙라흥 철히 해우 좋휴넓-혁- 穉;q<崧:슬; 7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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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은 고용 뿐만 아니라

고육. 재확 . 시롭환 욜역 둥휙 챘품 및 편욤, 법확 첨훽획 첩헹 릎 쳤 열역메 었합;서 섬휘

롱D을 금지하고 있고 이때의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

언여석 . 시각석 행위 노누를 포합하고 있는 개념이다. 뵉간 ‘친빌감의 표시틂瀟, 복은 싸연스련

남성성의 표현, 정도로 여겨졌던 음담패설 등의 언어적 행위나 외설적인 사진, 편지 등울 보

여주는 등의 시각적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법의 포괄적인 성희릉 개념은 지

속적혔 한국사획 맹 j호성폭력 운등외 결콱푭뼈 먹성과 꽐성:한획 재토욺 팖;훼를 모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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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속속들이 제정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칙이나 성폭력 상담소 운영, 성폭

력 췐할 꼬육 삶(! 등획 편학페서획 턺확는 날력차럴글지법획 쳰첨미.탁는 조:쳤 속행서 어해
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각 대

1) 이때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
위를 이욤하거나 얼무 둥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굳욕갈 또는 현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
다.



학에서 받아보게 된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안은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고충 . 상

활참구 미별, 교육텐서확쳬흙적혔 성획릎 윳형, 수;혔찼 적철한 헒검 확효를 위넓력 융획해

야 할 사항 등 성희롱, 남녀차별 예방과 금지를 위해 각 교육기관에서 참조해야 할 때우 구

체석◎:i고 세세한 지침을 밝히고 있다. 2OOO년 연세대에서므"叉성폭력 호틈, 득히 흔히 l文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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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흐름 또한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0년 대학
평 섬촉력혠 ”i한 힘세행 "'쳔획 흐를을 학혜하췌 휩해서는 떪빼폐 후한부렇;찌속척프
로 존채했던 학생 중심의 l叉성폭력 운동과 타 대학에서의 움직임 등의 여러 조건들을 동시
혜 학퍼宮5목록 쳐 :惡하 활 휴하타

1. 연세대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톱다?

- 反:셩폭혁 학적 폐졍 현,"획 j反셩폭혁 문동

1996닌,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계기로 학니뻬서 성폭력예 대한 문체제기가 시착됩

연세대 내에서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96년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고 볼 수 렀떼. 미른톄- ‘헌촘혔 사협빠 한륙\획블 떠틀썩히:체! 했던 2빼 S월 활 ‘혔햄훰 펴

학우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j는 대용의 글이 자세한 상황과 함께 컴퓨터 통신에 올라오

펀셔 ‘한층젊 시뀁’ 법햄콱첨행서 벌째답 쳤경페 획한 설폭력 시젊희! 골째되혔디-. 꽤 시튱쳤온

그 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었고, 한편으

로 어 챵현온 국첨갈서헴쳔꽤 체쳤휘 홅저한 수시믈 요구했던 추며행 획월폐 국획획될들로

부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발언을 듣거나 온갖 욕설이 동반된 협박전화

특숄- 할측룩 릇획 졺료폡욕 쫠거후 팖타2) 룔땍췌혀 버해쳐후 여볐닙차회혁-체특흑 좋첨될F흗 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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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자보 등을 통해 공론화했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고소, 고발 내용의 기소 촉구를 위

합 서폄운퓽을 쳤재했택. 확올은 딸쳬 문쳬차 되혔런 쳤첨둘획 할혔파 성폭력을 팔했던 며

학생들의 중언 중의 일부이다.

588이나 가라 이런 년들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다 수출해 버려야 한다

)-i춤i느 느병층i"i 중邙_; 허쳐히 ☜7i뾰닯☜ i 늦i☞l ni A빠픕H토;트尸,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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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너l 人拌대하고 남자블하고 갇이 있으면서 밤에 뭐했냐 샤수대한테 니네 몸대주고 삼았치?

고년들 털 참 많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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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한번 던진 애틀한데 한번씩 빱아줬냐

내가 밥 사출테니까 내 것도 빨아줄래?

2) 추미애 의원은 96년 10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총련 사태 진압과정에서의 공권력

째 씨한 성폭력 사건와 수사와 편련 경활판둘뙈 처벌을 요푸하편서 성폭j력을 답혔편 석학챔

들의 증언을 그대로 보고했다. 그 과정에서 전경들이 여학생들에게 했던 언어적 성폭력이 추

찌째 의월의 합윤 통핵서 보고되었고, 쉑쒜 레:렇해 그 자켁쳬 있편 국희택훨들 중 벌부는 추짜
애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말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냐며 오히려 추
히핵 ◎Ei훠흗 햐;-훈융§혀
.B“솔목.,fPL똑천츠..~.꾼r%브뇌랍온$'녁윤단



이 씨발년이; 이 창녀만도 못한 년이; 넌 몇 놈하고 잤냐

L뻬 우리 쳐떼 타키받 해봐라 다 강긴해버럴쩨택

‘‘지나가는 애들 순서대로 가슴을 덥썩 집.아가지고 뜯었어요 영덩이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 따로 있

었구요. 급히케 지나가니까 손을 탁 집어 넣었어요''

법섭경늘헒 쓸몰오훑 백톨 째리고 가슴을 칡고 내려찰 폐 퉈첵척 손c내 놀력모\ 놈특활쏙늘 맙졌료몇뗄뻘“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 r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 자료집. 19g7

이 사건에 대한 연세대 내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주사파론이나 학생의 자치권 탄압 등 ‘한총

협 사톄'행 렇혁었는 여탁획 문체틀행 묻혀 초혭 .크쳬 터져닥오척는 않았지판 헒F"켜 지

속되고 있는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 사건으로 인해 촉발되기 시작했다고 불

수 었다. 특히 택 시유쳤머좨(학 대洶흔성폭력 운동페 혔혁쳐 중요한 휩치를 차져하는 예훑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

획꺼. 구성획혔떼는 첨 빼문희따. 먹성흥뻬획획는 포려테 여학섐뢴퓔획, 국흥폐 총띠학쟬헒

동국대 총여학생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연세대 총여학생회, 영남대 총여학생회, 이화

여대 여성위원희 등 18개 대학의 총여학생회, 여성위원휘. 등 여성운동을 하는 학생 단체들

택 학대 성폭력 근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구성한 연대모임으로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운동을 각 대학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대학 내 성폭력 사례, !爻성폭력 운동에

홧한 꼐-료, 성폭력 시쳤 처리, 칼 해학획 j효성폭력 학척체첨 삼황 통예 꽜환 쫴료를 축적짧

왔으며 대학 대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현재까지 해 오고 있다β) 사실

대학 대奴L성폭력 운통외 역사는 여성연대회의돌 빼놓고는 서술할 수 없을 정노로 여정연때

회의는 각 대학에서 공른화되었던 개별적인 성폭력 사건부터 !윷성폭력 학칙제정의 상황 등

을 공유 . 소통하며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叉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주

축허 퇴丁7 함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my body is a battle ground!

37년째는 렬췌쳬 택핵 있는 혁성자혜단체늘페 의턺쪄 성폭력 .시훼늘핵 수침획고 퓸째획톈렇

학생간에 일어나는 성폭력과 수업시간의 교수에 의한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

로 이루어졌다. 그 사례 중 학생사이의 성폭력은 술자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비일

버재혀제 발생하는 움답폐설이낙 여성에게 술 따르라는 요:7밑. 여성을 대상화하는 계임세서
순●■u차F●●G■●■●●

의 벌칙 등의 성폭력부터 신체적 성폭력까지 다양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남성중심성, 왜

곡될 공동체 문확예 대한 성찰을 료구히는 철홰벎을 뚫 바니라 날성중설적헒 성!폭력행 평핥

담론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성폭력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되는 강

3) 反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94년 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일명 우조교

사건)을 올바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대 하생들로 구성된 ‘우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체위원회’

(이하 공대위)에 의해서였다. 신교수 사건으로 인해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수성,

특히 교수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수성을 절감한 공대위는 교수 . 교직워 . 학잿 ]구슨
두들 적용대상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해 성폭력 사건이 금.식적으로 처벌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신교수 사건의 소송이 93년부터 시작되어 98년까지 6년이라는 지

시간을 늘면서 反L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소강기를 맞나가 각 대학에서 교수에 의한 학생 성

폭력 사건들이 공개되고 97년 2월에 국민대 공과대 교수에 의한 여학생 강간사건이 공론화되

면서 j爻성폭혁 학칙제정운동의 필요성◎:i 다시큼 광럼튀하게 제께뫼혔다‘(장엄다혜, (빤성폭력

학칙제정운동 γ 당신도 발언해야 한다_, , <문우>36호, 2000)



간이나 불리적 성추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

하고 혔는 폭력미라는 첫, ,혔폭력은 채헒 다뼈:합획 문체볘÷ 쳬!힌확 도덕성획 부족프로 휀해

빚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화,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것이 학내에서 조금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께존에 알고 있던 성폭력에 때한 개념부터 뒤훈드는 것이었다. 93년 서울대

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4)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기볍다고 여겨지는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

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 성희롱이 된다는 것이 이슈화되긴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는 성희

름획 포괄적 체념떼 논획획 홅점핵 랒추머지께토디는 교수환 학쟬, 혹은 격창상시확 부하척

원 등 권력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즉 가해자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학쟁의 수업상

또는 직팔의 고용상의 불이억을 줄 수 있는 상황예서 발생하는 성희롱◎i라는 지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97년떼 연세대에서 여성자치단쾌들을 중실

으로 이루어졌던 일상생활 속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육체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드러

댐콱 톺제폐 폐쵭룹 채헒적힌 우리!획 벌성통폐쳬로 첨쳐획 열역머라는 주참을 체께하께 친착했

것 이 었 다‘

尊?럴 팔홰는 썼학파 같로 고혔? 깊균침 교수)!폐구 교향필수할 혔대할파 께독교 수얼세흉떼

행한 성폭력적 발언이 총여학생회에 의해 공론화되고 교수의 공식적인 사과가 요구된 사건

학 혔혔택. s:l 시편온 김로 교수획 흘;폡을 듣는 한 학쟬뻬 확해 촐여학쟬획 젊거" 헒했되

는 중 총여학생회의 한 선거운동본부로 신고되었고, 신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가 총여학생

확로 달쳤될 후 총펴학챔뼉헥서 회! 사견을 사보풀 통혜 교수확 실명콴 합쩨 풍튼확하프 담

사자인 교수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다음은 신고한 학생이 기록한 수업시간 중 교

수 학혁획 학루히다

r하얀 기억 속의 너一, 라는 소설 얘기하면서,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 여지가 지기를 물심양면 도와춘

현 남자 앞째써 읒을 몇늪다고 할니파 날 가쳐고 싶오편 가쳐라..; g뻬치를 확펼서 교솎풀 낄낄택며,

그야맘로 낌낌대며 ‘청말 그런 떡이 어디 있슨니까 안 그래요 산대 남학생듣? 그야말로 눈 앞의 떡 아
손-  一~■o들-  一  ☜●  ∋○딱☞.一勺DI~    ■  ~中~■~~

닙니끼?“. 근데 그 남자는 정말 대단하케도 진정으로 우러나지 않는 성관계는 거부를 했답니다, 이에

대환 토 효수의 탈, 폐 최늘 택 남차률 보벽 청할 예수닙획 현신택학코 느꼈습닉다...’

‘여학생들 멋이나 내고 시집이나 잘 갈 궁리하지 마세요. 이대 학생들 보면 철학 신학 박사가 匡片인데

별꽤 력학생둘온 거의 없솔닉혁빠체 탁 쏀칠뺀칠휸쪄 혁참여!一.i 하효빼떻체 하멸 돋 많홑 남차나 표

셔블까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 나이 둘어서 기능은 있지만 힘이 없어지면, 집에 있는 여x彊 맨날

섕확하늘쳬 휨겠혀요?(토중뼈 수협폐 늦체 들책온 한 뼉학챙째체 째합갈때토 三렇쳬 늦을료") 박탈혈

궁리나 하고... 여자 때리지 피쎄요. 어치피 남편이 약값 내야 하는 거 아닙니끼? 아 참 여자한데 맞는

남지도 있지요. 얼마나 병신이면 맞고 삽니까? 안 그래요, 상대 남힉생둘?‘

4) 주 3)에서 밝혔듯이 이는 ‘우조교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되었던 성희롱 사건을 의미하는

테 '우조쿄 사팬여라는 평첨은 성폭력 사건때 밌여서 거흘해자보다는 피해자봐 꽹통택나 피해자
의 저항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왜곡된 성폭력에 대한 담론에 기반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글떼서는 司L 삭건울 각해콱택 퉤륨을 판 ‘산첨휵 쿄흥흙성희봉 삭건爾익학코 침한팍.



‘정욕에 불타서 참을 수 없을 땐 한 몸처럼 되지.堊 안 그꽤요, 여기 남학생돌? 무슨 말인지 다 알면서

호퇘요 써가 뺘현 p"할타료 닳화코 하죄 학세요 C#께 텔생첵 토울되찌 않는 벌은 히나토 없슬닉탁.

하지만 정욕이 충촉되고 나면 넌 남이라는 식으로 싹 돌아누워 장이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 매일

먹는 반찬 지겹기도 하지 않캤어요?,

‘남자둘 출장가고 그러면 다둘 딴짓히케 마련이지요 사실 출징칸다면 남자 동료틀이 다둘 좋겠다고 한

학⊆뺍 하효 그렵낙닥 뼉거 뼉학생을 닙편핵 출챵간탁면 괴로휨해쨔 합닉덕... 쳬 찮구놈택 허낙 텄늘

데 회시에서 근무하는데 새로 고졸 여사원이 돌어오면 꼭 따먹슬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양심은 있어가

지고 자기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긴 합니다..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성을 아는 눈빛은 어둡고 음침

합닉팍 갖 효둥학쿄 졸협한 A!활확 군대 팠학온 삭람힉 눈빛흗 틱흡낙택 사실 군택 팠확오면 덕 서창

기에 가보는 거 아닙니끼? 안 그런 사람불도 있기 하겠지만.. 난 척 보면 성읔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 멸쫴성폭혁특;휙뽑기연택혁획, '효" 학생책 충십되는 §힌성폭혁 학척찍청을 덖한 차료첩백 , ZO6@

이 사건은 연세대 내에서 교수의 성폭력적 발언이 교수의 실명과 함께 공개되고 공식적인

A:!콰칸 호구된 최조뵉 시편일 뿐황 어뼉라 거홰지획 설펼파 할께 공재된 최초퇴 성폭력 시F

건이었다. 당사자인 김모 교수는 결국 수업시간에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한 다 .

97년 말에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98년 한해동안 활동을 했던 총여학생회는 선거 때 성폭력

학칙 체첨과 성폭력 쳤답.'!구 셜치라는 꿈혹을 맹쏠랐디富.5) 떫”! '빼서 혁쫴혠서 핥쟬하

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학칙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98

협 촐펴학섐획행 프!혜 처올으로 체'!될 겻푭:빠 혐체대행셔 j鹿성폭력 학척미 쳬!첨되지는 툿

했지만 총여학생회에서 연세대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유형과 사례, 성의식, 성폭력 학칙제

평행 대한 섐착틀페 훼환 셜문조사를 싶시하고 펴성춤뼈:희획페서 주튁화 섬폭력 클절을 휫

한 학칙 제정 공청회에 참가하는 등 98년에는 反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이 이루어

휨다큔 록 수 함화
뱝쉑명4혀 젊먀伊審흐사 坼둥헌 o?o 界띵◀죄 산§스G

한편으로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나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등 학대에

었는 펴성싸치랖체둘은 토썲폭릭 학칙체첨롄 국함되지 않은 디훰팅한 방쵤르로 戱턺폭력 운동

을 펼쳐나갔다. 여성자치단체들은 단과대 안에서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고 공청회를 통해 성

폭력 폣방확 근철을 흰한 젊치규택F올 처!첨합 쳤을 처!헒롱혀:께도 했고, 성폭력 문;쳬행 행한 토

론회를 개최하거나 화장실 게시판을 통해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고 수집된 사례를 공개하는

등의 활봉을 지속석으로 전개했고 ◎i러한 흐름은 99년싸지 이어졌다“ 당시 학생들에게 성폭

5) 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① 퓽폭력 학칙욜 체청혀졌습태다.

- 현재의 형법상 규정은 가해자인 남성의 시점이 지배적입니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적 자

기결정권올 확보할 수 팠도록 성폭력 혁척욜 체정혀쳤습니라.

② 성폭력 전담기구를 만들겠습니다.

- 성폭력 사건 발섕 시 체첨뙨 학척플 운용하고 럽 자푼 및 변호사 선염, 피해쳐- 치유 상탐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등, 학내 성폭력 전반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체”해 총여혁솅회 검선현경 . 최썬송현 선켜운동론부, p. i6, 선커정척켜료첩, i密7)



력 사례를 수집하고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례 수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

다. 쓰쳤은 훈려께틂 할 털홀표 서! 있는 때학획 혔설을 적!챈퓸뺘 한닥는 요구였다. 수첩될 사홰

들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진보적인 공간으로서의 대학, 혹은 진리의

삼짝탈프토홀쳐획 택학c]라는 허울 속텐! 온펴!되며 봤던 행학 벽 섬폭릭획 헒설을 폭혹하고 성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피해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막연히 '불편함‘ 혹은 '불쾌

향‘으로붙 각헌되퍼 있던 사좼흑! 경혈을 성폭릭으로 혔머확함콱 동시렌 다른 시:탐돌콱 꿈윳함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전히 '나는 성폭력이랑 상관없다‘는 인식이 학내에 팽빼

하지할 총여학생뼉확 역성사치탄체틀획 활동으로 헒해 .성폭력깰어럽는 랖퍼는 핥쳬폐 횅예협

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고, 성폭력이 소수 강간범의 문제가 아닌 일상에 만연

한 문쳬라는 섐착◎! 전셔히 호빼페 확삼되혔던 첨 같판.

2. 납녀자별금지법괴. J反성폭력 학적

2000년에 연세대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운동의 결과이자

또 하나획 시착첨헒 규첨택 체첨될 수 혔였던 쳤은 놜더차별금지법 체첨떼라돌 움려한 조쳤

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남녀차별금지법은 고용평등

협예 적용될 수 있혔런 고용페서획 날더차럴 렇흔할 아니타 교육, 재확 . 시셜 . 용역 등획 체

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차별시정 대상

계관을 민간께업체 뿐만 아디라 공공':i관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셀 의미가 크다. 위예서

언급한 대로 남녀차별금지법이 대학 내 !眞성폭력 운동색 있어서 유리한 조건일 수 있었털

것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성폭력의 개념, 특히 여성단체에서 주장했던 광의의 성폭력 개

넣을 ;빼교적 충설히 포혀한 성폭력 재님핵! 법적으로 첨리되며 링!문확되혔펴는 점과 렇뻬 .표

육기관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금지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날떼차별금지폅 시행행 따른 교육부획 벌무처리요령함은 ]L. 목적, Z. 철획, S!. 교육‘행첨M촬

의 책임, 4 학교(기관)장, 상급감독자, 직원의 책임, 5. 성희롱 등 남녀차별 고충처리, 6, 성

회동 예방 등 남녀차별 방지물 위한 역할분담, 첨부자료 1. 성r희통 등 남녀차별 방지틀 위한

유의사항, 청부자료 2.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관한 고층상탐시 유의사항, 참고자료로 이루어

져 있다. 각 항은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해 각 교육기관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침이

나 성폭력 세헌 처리획 절차% 성!획롭 페할교육획 택용, 피해착획 척째 및 택처표뢴, 교육헵

서의 대표적인 성희릉 유형 등을 비교적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에서 신속하

게 l叉성폭력 학칙이 제정되는테 결정석연 역할을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성희롱 등 남녀차별 고충처리

가. 코충상탐:;삡 처정

1) 성희롱 등 남녀차벌행위에 관한 고충신청 및 상담(이하 ‘고충상람이라 힉)이 ‘‘직워. 학생 또는 학생

외 보호챠’로부터 제기된 경우를 대비하키 위하여 교육부, 시 . 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에 고충상담을

발늘 최휠 또늘 코좋상탑따 읗혀늘 상탑휠 등을 투늘 롱 철료한 조혁 향구(2텔 훽상획 상탑훨을 특클되,

상담 시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성의 상담직원이 동석)

31 시 . 도교육청 및 각급힉교 등에서는 기관장이 정하는바에 의해 상담요원(상딤교시; 힉부모, 지원봉사

차 등 척절 활읗 병행통될투코 상탑을 받을 헬벴, 챵소 및 절차률 척휠, 학생, 핵볶모폐체 할려 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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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확대 방안 강구

4상탑요원예꽤한 척절현 옆수화께회 부뼉 및 쿄륙홀혈 지원으로상탑 점론성 쳬고 방안 캉구(상탑:;짜

연수기관 : 별첨 참고x踵 9. 단체명단 참조)

나 고충상담자의 임무

제 성탑원 등은 효츙상탑째 판켱뷕늘 툰쳬획 사실할뛔 조사 몇 당해 효층상팀페 찰혈되늘 당샥치젊”:

한 지도 . 조언 등으로 문제를 적절하고 신속하케 해결 노력

2) 상담원 등은 위 고충상담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역량 발휘

떫 상합휠, 후변 콸쳬차 통흗 코층상팀폐 응합핵 혔책 판현학역 차총심빠.I 영뼉, 인혈 통을 흥총합콱

동시에 알고 있는 비밀울 타인에게 누설 금지(비밀준수 의무 부패

a 성희롱 예방 등 남녀차벌 방지를 위한 역할분담 중 일부

다새학 등 퍅급학퍄폐펌획 혁할

○ 교육부(시 .도교육청)에서 통보뛰  r남녀치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 시행에 [L隍 업무처리요럼,

참고하여 학교(기괜벌로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학칙,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

C 쿄육철창폐서 학생 .상호판픽 성;혁름 등 납벽쳐볕 방폐룔 휨혀'떡 판혈 효과목 수럽 식 지토쿡효,

칙 내부규정 등으로 문제해결 노력

르
=

략

위와 같은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안은 연세대 내에서도 여학생처가 주축이 되어 1999년 말

부터 /扉섬폭력 학척 체철을 설철적으로 준비하체 판률는께광 콘 _홅힌미l 도!혔다. 학대!헨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反성폭력 학칙이 필요하다는 총여학생회나 여성자치

합체 등 학쟬획 목소럼는 ”췬부터 "뼈푀였으나 학교측행 획해 설잘적으로 J료성폭력 학

칙의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학칙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거의 2000년

부터라고 보아도 무탕한 첨◎!다.

3. 20OO년, ,反성폭력 학적이 제정되다

2000년 연세대에서 총여학생희, 여성자치단체 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叉성폭력 운

톺은 크체 두 짧지로 나뇝어흥뗘. 첫 턴짼는 재터 j효성폭력 폡균쳬첨운톺◎l고 투 혔째!는 j호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다.

성폭력척 문화에 대한 자치적 성촬 - 새터 β힌성폭력 내규 제청

새험 β흇성폭력 많;:굻 졔평 운농은 신법생 오리헬테핵션울 헒먀하는 제!” 째휴덜 해불;혁쎄

터) 기간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反

성폭력 내寸f를 학생사회에서 자치적으로 만늘기 위한 운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신입생 오리엔패어션울 주목헌 이유-는 그것의 특수성 때문◇I탁. 연세대에서 신입생 오리엔

테이션은 일반적으로 학교측에서 준비한 행사와 응원전 등의 프로그램으로 캠퍼스에서 진행

획는 훑;;벌 청도획 꿈식 오리행베마헒과 갑 함과디!! 학섕획팬서 시체적으로 준헤하는 Z박 쳐

정도의 신입생 수련회로 이루어진다. 특히 신입생 수련회는 신입생 수련회에 참가한 신입생

파 젊베모툰가窈람 ;3!열톺함롱 걀은 곰칸헹서 숙식을 하쳬 토!는볘 ;솔솔4 파정롄서 디펌촐함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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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다.

98년 모 단대 신입생 수련회에서 게임의 벌칙으로 97학번 한 여학생이 다른 조에 가서 술을 얻어오게

되혔닥 술을 멀으료 학른 방으료 들벽가차 후백로 보택늘 한 남학생화 그.:i학생펙 '스토럼쇼 해력 그

러면 술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98년 신입생 수련회시 모 단대에서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 안

으로 손을 넣며 가슴를 만쳐펴 횝맞춤를 한 사컨택 텄혔닥 당Ai 토 일을 겪흗 뼈학생흗 차탁가 깨서

굄장히 당황했으나 아무밀도 하지 못하고 옆 방으로 옮겨서 잤다

99년 모 단대 신입생 수련회에 중앙동아리 하니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참석했다 신입생 수련회

행사 충 폐 농택릭혁: 속해 텄들 한 남학생여 수훈혁페 활석한 퍽학생들을 첩수로 평가혀고 평가클틀

그 동아리의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울렸다 이를 안 단대 학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 동아리에 속

한 당사자 남학생이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관련된 글을 게시핀에서 삭제하였다

99년 모 단대의 조벌

훼조 노태툴 재사하며

째미있지 않느냐J라는

술자리에서 어떤 조 남학생 5명이 술을 얻으러 다른 조에 돌아다니면서 어린이

성겨률 자칭하면서 노봬툴 불렀택 혼 지릭예 렀뎐 C:l학생펙 불쳔을 쳬거했오나

먈로 무시되었다.

99년 새터에서 한 남학생이 한 여학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 이에 여학생이 응하고 술을 따르자

廈활 딱훽l, 술칩빼떫 릴혔낙보직?택코 할하혔닥.

96년 모 단대에서 D전자 광고를 패러디한 내용으로 남학생이 성기 모양으로 스크럼을 찌고 앞에 있는

남학생 한 명택 합따삭률 들료 었혔닥 연구휠 특창를 한 펴학생택 남학생여 들코 렀털 함박샥 병흘 탁

탁 치면서 멘트름 하지 납학생이 암바사를 뿌리며 사정하는 것을 흡내내었다

-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r재터 反성폭력 내규 토론용 자료집.J , 2000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개인 대 개인 뿐

할 이겁라 쵭란 디; 채했 혹은 칠합 대 겸란뢴 형돼빠 삼달수물 차지히! 성폭력행 택한 문처!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으며,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장난삼아 한 말이나 행동’이라는 말로

성촉력석 연행o:i 정당화되기 얼쑤◎:i다. 또한 신입생의 셩우 선배들울 롱해 접하게 되는 대

학문화는 진보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거택와 희망으로 인해 자신이 느끼는 불쾌갈둘울 ‘택학

문화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성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이 진보적인 것이

구판, 등획 섐착모로 무파하거나, 설시 획:쳤을 폭력홰라고 느련다 해도 젊후빼찬획 퓟력팖쳬!

고 인해, 혹은 즐거운 분위기를 망칠까봐 문제제기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묻어두게 된다. 바

로 이것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i간에 발섕하는 성촉력 훈제의 특수성이다.

위와 같은 문체의식에서 출발한 재터 !反성폭력 대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폭력의 유형을 명시하고 성폭력 사건의 발생 시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신

고∈!구확 설치확 쳤홍"용을 링시합혹로쪄 학섕 스촌로 좼열섐 도헴땐터빠혔획 성폭력적 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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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성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컨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집단적인 놀이

문확박 움주문확물 성챨하고째구성!히뺘 한디는 학생 소스로획 고능” 쳤어디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청> 제청

두 번찮”Z성폭력 학혁 체첨운농헹 있획서는 달녀:향별굻7”획 양면적 효꽈렉 횅굻\ 먼쳐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분명 反성폭력 학칙 제정에 있어

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98년부터 꾸준히 反성폭력 학칙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학생의 입장, 더 정확혀 말혀자면 총여학생희, 여성자치단쳬 등에서 활둥하고 있었던 여성추
▷●■oO센김▶낸●P庫中노▶0D  쉽D  다伊q뱌센련“선P◇●ro■o.  D  ●0o●

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양날의 칼과도 같았다. 남녀차별금지법이 양날의 칼과도

갈뻑는 컷은 핥서 서술한횃로 날더차럴금지털한!, 특히 교육루프! 얼무처려료령헒롱c! 학교촉롄

서 反성폭력 학칙의 제정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촉발요인이 될 수

었다는 긍정석인 효파가 있다는 것과 통시에 졸속석으로. i文성폭력 학칙이 제정뇔 수 있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후자에 대한 우려는 근거없는 기우가 아니라 아주대의 실제 사례에서 근거한 이유있는

훔혐혔택후. ㉧:!주홰행서는 頰”l뎐 쒔행 /晸성폭력 학칙이 쳬첨되혔는벤 체경될 학칙퇴 싫상을

살펴보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칙이 따로 제정되었다기 보다는 기존 학칙의 상벌
휙퓔휘 조할헨 :'참참-퇴학, 성폭력-무/!철학, 성추행-윤"첨학뻑 조항◎}l 험거될 쳤으로 잔

존 학칙의 일부가 개정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아주대에서 제정된 학칙은 총여학생회

빛 다른 학생회 임원조차 뉴스 방송을 보고 ;l叉성혹력 학칙이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학생들과의 논의과정이 전혀 없었고 일체의 여론수렵 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을 뿐

만 아니라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성폭력, 성추행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

도 혔디루. 또한 성폭력 샤렵을 처험하는 예훼 혔머서차잠 께른이 확푭뺘 할 피혜시. 토호조:

항이 빠져 있고, 교수 및 교직원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채 학생만을 징계대상으로 하고 있

판는 졀s" 아주택획 토성폭력 학칙은 잘못 할틀떠견 j宖성폭력 학칙획 펩병사기. 되턺뺘

비록 아주대의 ,反성폭력 학칙 제정은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학칙츈빠 백부퓬정 동획 자체폐!부쳬획훑 혀횝한며 시행하라는 교육부획 훨혼확 냘떠혔!펼금

지법 이후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한 학교측의 학칙 제정 움직임은 연세대에서도 학교측에

획혜 벌할적함!프 출속적프로 /疑섬폭력 학착홰 쳬철될 춘 었란틀 우력를 주께페! 충룬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연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

혔냐

결국 연세대의 규정은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원주 총학생회,

택학될 총학섐획 착 ]L헒프로 구성될 학생때홅쫘 퍼학챔!처잠 뢰 4명확 교수로 ◎i푸퍼견 성폭

력 대책위원회에서 6월 첫 회의를 가지고 학칙의 가안을 검토.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10월

펩 체첨되혔핵.6) /료성폭력 학픽 체정!운동을 륩빼혀! 디카헌천 총여학쟬획확 펴성잔치할체돌

6) !爻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에 학생과 교수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는
등록금 동결과 모집판뛰 쾅역화 전면 채논력 둥의 요구안욜 쫴택하혔던 ‘4월 窈떨의 확생
총회에서 제출되었다. 이후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측에 성실히 답해줄 것을 요구
하쪄 총펴혁솅회와 총혁쟁회 등의 학쟁를은 혁쿄쬐 본판올 점거혔고, 5월 12열 혁생태표
와 학교측은 학생측의 요구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서 !反성폭력 학칙 제정
예 혔어서 성폭력 해책쮜원회 구성예 베현 부분은 :다음파 같타.

■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 셩폭력 혁척 제정 몇 점폭력 근절욜 뛰하여 교수, 적쒼, 혁쟁어 참여하논 성폭력 대척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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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세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청희를 통해 학교측이 제시한 反

성폭력 학칙 가할예 대!한 학쟬촉프! 수첨안을 한:훑는 한편 고수봐 학생간획 성폭력부터 ;교폘

원에 의한 성폭력, 학생과 학생간의 성폭력 사례들을 공개했다. 아래는 당시에 공개된 사례

중 교수확 교척웠행 획한 성!폭력 사짧획! 얼부예디휴.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성생리적으로 멀티 오르가증이 가능하며 휴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

우겨낙 패빼홀째 총뺘혀놓 토휠 읓뒬 찮풀 할 수 텄는 칟체척 조컨‘l 되늘 거직택획대 전공 수협, 행

동과희놓인간의 성행동)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화가 나서 어디 말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총여학생회로 메일을

보낼닉다. 처난 폭요릴 날 수법서킨패 할떼 앉흘 “셸 뼈학쟬택 졸코 혔혔거흗요. 그릭:차 효수님홀 ;:;봐

네 밤업소 나가나?'라고 맡씀하셨슬니다 또한 심리학적인 용어를 셜명하시면서 그 예틀 들었는데 그

예라는 것이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두고 선택을 할 때 약혼만 했을 때는 다른 남자가 밈에 들면 파혼울

하멸 돠w빤 펼혼 후 신훈뼉행틀 갔다확서늘 탁를 남챠짜 턱 팝핵 튿학료 해토 책택 첫낳밤릍 쳐휸 택

린 몸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을 번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택한 납자를 좋게 생각하케 된다는 것이었슬

니다 이 외에도 교수님은 종총 여성을 비히히는 발언을 자주 하시는데 그것이 불쾌하다는 것을 그 교

수님택 알택촉셨으면 좋겠습닉확 택컬 맡할 j택차 없낙 찾탁가 그냥 좋혁학챙혁예 발콕는 체 쳬일 날

툿 싶어 편지 드립니다(문대 심리학 전공 수업을 듣는 한 여학생이 총여학생회로 보낸 e←mail의 내용)

모 교양수업의 강사가 독수리상 앞에 처녀가 지나가면 독수리가 날아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독수리가

날학가쳐 않는 컬 보면 요촘 옆세 며학생둘의성관념을 할 수 혔학는 발얻를 했탁 후예 흐 혼싸늘 웃

으면서 수업을 듣는 남학생들 중에 총각 있으면 소을 돌어보라고 했다 남학생둘을 킥킥대면서 소란스

러운 분위기였고 몇몇 남학생들이 장난으로 손욜 들기도 했다 그러더니 그 강사가 다시 수업을 듣는

쪄학생 충폐 처녁가 있으면 일벽낙보라늘 발멸을 했파 순킨 캉획실홑 조읗혜쳤탁%

작년 모 건물게 계시는 수위 아저씨는 많은 여학생돌에게 원히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한다 팔을

쓰혁듭늘택털가 하늘 젊은 많홀 사람들택 겪혔뎐 켱우탁 짧은 쳐파률 업톨 책학생획 학리를 쓰다릅흘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아저씨는 다른 곳을 가다기도 익숙한 여학생이 있으면 따라가기도 했다고 한

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학생둘이 그 아저씨가 자신한테만 이상한 줄 알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

느 날 “卜기가낙오면쳐 많흘 산탈턺! 토 oi쩌싸현텍 활핥쪄 않늘 일들을 당했탁늘 겆을 알코 호 편

물을 사용하는 단과대 학생회로 신고를 했다

-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r12000 학생이 중십되는 /反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자료집.J , 2000

하지만 초기에 학교측이 l反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사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으

원회를 설립하여 추진한다.

이 기구에서 합익된 사항에 따라 성폭력 하칙을 제공한다.
교수와 학생은 동수로 한다. (학생대표 :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원주총학생회, 대학원총
학생 회 )

2000년 6월 초 첫회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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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하거나7), 反성폭력 학칙에 있어서 성폭력의 ㉢뻐 잃 처리를 위하여 정책과 대책을 수립
하고 성폭력 사편의 처리를 흰하며 각총 조쳐름, 쳅헒, 뵈펼하는 거콴홴 패첵뛰훵혁페 학생

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등8) 학교측과 학쟁측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다. 反
성폭력 학칙의 제정과정에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문제가 되었던 대책위원회에노 학생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 것은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가 적용대상이 되는 학칙을 제정

하는 과정에 학생의 참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학생측의 요구가 학교측에 의해 인청

되혔다틀 것미며 몇 렬페 철쳐 지속되혔던 총펴학챕희나 먹성사치함체틀획 /層썹폭력 옳몽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β) 이에 덧붙여 !叉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과 학칙 제정

피후 학척획 운떨이 학섕틀퇴 참여 속에서 투명히째 미푸머져퍄 학다는 학而E측획 벌장 협화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가능했을 것이다.

4. 反:성폭혁 학척 제졍=성폭력 근절? 이쩨부터 시작이다

연세대의 l爻성폭력 학칙 제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규정의 시행세칙이 이 글을

쓰고 혔는 굽@번년 1월 요l함 현쳐짜지 .홧성되지 챦랐을탉學더러 핥프로 체첨뙨 학칙미 혐철적

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측, 교수, 학생, 직원 모두의 적극적이고도 꼼꼼한 준비

차 필요하다. 규청획 팬첨은 핵학 대페서 성폭력을 핵항하고 근첨하서 휘혜서 미체까지 침

행되었던 노력과 활동의 성과임과 동시에 시작인 것이다.

i대학 대 정폭력을 폐항하는 자장 좋온 방법은 성폭력 사롼획 가해자를 제대로 처험하논 것

이다. 아무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큼 성폭력의 재생

잠페 창력한 험을 랒휘하는 첫은 없타. 야"켜 대학 대페서 방생한 성폭력 사편획 대택수

는 은폐되었고, 그 중 몇몇 사건에 대해서만 학교측, 흑은 학생측에서 자체적인 대책위원회

등학 꾸혀져 처려하려는 시도차. 있혔펴-. :따마 사체적연 조시짜 혠푸핵첨 경우라 하녀리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드불어 피해자가 원하는

7)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학교측은 反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렵’할 의시는 있을지언정 학생대표예게 의사결정권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
수하였다.

S) 어논 학교측예서 제시한 규정 가안 중 제Z질 성폭력위원회(체정된 학칙예서는 성폭력 톄
책위원희로 명칭이 비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蝨슈E→T TT 氣▶ 늦고 F소히 卄切 二힘

세乙펼 섬측퍽누彎l컨왹

제8조(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위원회를 둔다.
체 暾조 ( 구 정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
노판닥.

2 각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햐되 연럽알 수 있녀-.

9) 규정 중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를둔다‘

제 m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연직 4
인), 교수 3인, 식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누록 학쟁 관련 사알에만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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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가해자가 적당한 처벌을 받았던 사건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 비
추어 불 뺀 택현롄 저첨!뢴 퓬첨온 학팰페서 성!폭력 시짧을 조시하고 가해반플 처벌합 수 있
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득히 핵학 백롄셔획 성폭력은 피률빠획 설적잔율줬을 될짧함콰 동시에 츠‘ 피해시빠 학섐얼
경우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행위이다. 학생간의 성폭력은 주로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
문페 차융"죄퉁 피젊빼'} 갈은 콱, 팥을 동머뉩예 속해었란겨나 같온 수업을 듣는 경우:자 많
은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시 마주치기가 싫어서 수업을 듣는 것에도
커다란 투려움파 공포감을 느끼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동아려를 떠다는 성우가 비열비재하
다. 교수와 학생사이의 성폭력일 경우 이는 더옥 심각혀다. 실제로 교수에게 성폭력을 당한
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피해자의 많은 수가 졸업을 할 때까지 혹은 논문을 쓸 때까지 자
월획 경험을 술간거나 지속적프로 성폭력읔 경험합 수밖렌 없훈, 떼러한 삼황은 적접 겪퍼
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다.

反성촉력 학칙은 대학에서 일어다는 성똑력피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정석인
기반 위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대학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림하
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교육에서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총사자,
혜용사 빛 근로사체. 학습劉§빠 .교육응젠잔헨 벽하여 행!하는 성폭릭만을 금지하고 었는 날더
차별금지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학생간의 성폭력 등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을
금지하표 였다는 첨도 토성폭력 학칙 쳬첨!.! 차친는 퓐팩한 획며 중획 하택람고 할 수 혔
다.10)

머체 우혜'} 첨폐혀뺘 함 첫은 /歷성폭력 학칙획 체경s! 성!폭력 문체렌 환한 한 라 학교헨
비해 연세대의 진보성을 저절로 담보할 것이라거나 성폭력 안전지대로서의 학교를 만들어
줄 첨미라는 근처없는 떨올미다. 규첨!획 체철 샤". 옆잰택텐서 견행확였던 몇 렬관획 /鹿
성폭력 운동의 역사, 남녀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진 여성단체들의 反§성폭력 운동의 역사 위에
서 .가능했던 첫헌 판큼: 훙럼휸 무철코 한 말 한마디뺀亨 행동 하니짜 삼대할퍼" 썼을 수 옰
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리 일상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함께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대한 관섭의 고빼를 늦추지 않아야 설결석으로 성촉력은 늘절될 수 었을 것여며 남성만여
아닌 우리 모두가 자유로을 수 있을 것이다.

10) 남녀차별금지법의 제6장 성희롱 기준 중
페l6초 성희릉의 금자영역

2.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응시자에 대
하여 셩희롱올 하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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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10. 10

1‘ 제정 이유

호훽페서 할생혀는 셩폭혁을 핵항히코 혁해치플 A떪효하헤 뛰하혁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치를 규정화하고자 함
肉 밤

, ' 규 평 체 정

솔슴천그옆치P☜垈턴 오☜등쉽균 북운균 ←▽=U높치6R 춘宛옥치 특태득등r른르

<≤월측퍽 덕:량 쫓 죠:혁떽 괄할 힘늑'형>>

록彌뢰∋훈땅  녹  독허

섐빛췽. 욜雰 쏵

제1조 (목적) 이 규쩡은 연세대희교 대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호 회혜치틀 j녑.鷲하7; 흰하혁 혈폭혁 핵향테책촤 j렸鷲철차 등혜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힘을 목적으로 한디%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힘은 개인의 지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
려으촐 따하碇1
=W른 蹉낼고☞l◇

② 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괸켸에서 교원 직원

;홅든 학생학 층-여흰폴 ◎!용히혁 교육 형글든 혐투 등과 판혐한 셩

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김을 느끼게 히커니) 성적

별톺 거타 끓구 등홰 홴한 볼율율 미유호 교육상 ;훈른는 고올상희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희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
흡丸 -?介●륙처런록知 ←V~\?=족 一삶춘.F로T-T륙?◇치 幸술‘췬U% -T넓예 吊제匈T☞힌 =자⊆엉U퇴■T ←=

제 혁퓸놔뛔, 뺨i째둘 쁘추(쇼!삶:싱’샤 쏘람많 혁퓐 퍅'썽◎l 샤핵샤 §수털

는 피해지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체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울 조사 심의, 처리히는 과정

촌 피해자휙 혭장페서 미투어쳐야 한디%

쳐!5컥피해쳬섰혔 몇 횹;혐유져팍푸) ① 성폭력샤견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주소 . 성명 ' 연령 . 직업 .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시진 등을 공캐히커니. 타인에게 누설

학여서는 아니 될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치는 공캐하지 아니힘을
넓㉵느메 容 - 획~벽처

퓐쏵노훈 만낙峀

제2장 담 당 기 관

제1절 성폭력상담실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디)

테썲
률 설쩌빼%

F 0

란
3

,i';

4
체

쳬7죄" ("답빼맒 실징올 두며, 빼빼문률 튱빼
화

② 상담쇌제는 상담원쳬4떫 름 수 9빠

제8조 (업무) 상담실의 \늄 디을꽈 퀄다
훨. 성폭력 회짧혁 선코폡\써홰 활한 찰랍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홍. 챵;로혈 J떻편홰 해한 최휫 성폭혁학;핵휘훨회 혔료

4. 성폭력 사건의 예빙콰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회!타 첨폭력 자편 횟 ,출폭력 회해혜 활한 최확 현루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체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

대핵취훨폐핵하 퓌훨폐를 룬택뷜

제m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징(교학부총징), 학생복지처징; 여

학생처징;, 대학원교힉혁징{이상 당연직 뿐인), 교수 3인, 직윈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

냐 庭넓 격뭔확 학쟁휙원혼 척훨 ;추는 학쟁 판현 시판해한 참혁

한 다

⑦ 당현적 뛰훨핵 아년 휘훨확 선법거틂흔 '행행세척페서 정한다乳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츙!되 연힘할 수 혔디뷜

④ 위원회는 특정한 얀건의 심사를 위히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

댜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체끄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척투볼 통할한다뷜

② 위원징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디%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녹력 예방과 대책 수법

2. 성폭력 사건의 조사 . 중째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견획 척절한 해결을 휙혜 황롭한 조회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

시희외는 팬척휘훨 3륫획 전 핵성색핥흉미 혔든 빽, 상람설학 시.

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장핵 :§쵠한디렬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        경쿠빴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획 결 한다뷜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은 즉시 상

탐혜 훌한디협

② 제3지도 신고가 기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

른 다

③ 상담실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상람설챵흔 신고헒 펼폭혁사견울 조사하여 택플 홧훨회 휫흴창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 . 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시컨의 처리를

휘하여 조속히 뛰훨회률출흔첩히혁야 한다렬

② 위원회는 필요하디코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삶☞ 쉠페p손◇륙힌 ~흗\뷕찌 학룬 낼爭?ⓖ르기

탕블 렀로벽 궁책얗 국울 렀낙%

③ 위원회는 기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

뾔 결한택:

제16조 (청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히는

청우 혜당 청쳬권재혜폐 정폐물 홅루하거나 할푀할 수 혔디: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지쩨적으로 디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합 합.
伊샤성 H친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 宕T~헤텐口T~련기宕w 훈해-싫난 -⊃→☎o흔w 드T한츠 록벽→처

브 .께핵샥.며" 샥뽀죡 좇혼브뗍 ㉰汽홉 '췽팅

3. 가해지카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

해차페폐 유형, 투형뢰 료특을 기할 경우 가총 청쳬폴 휸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체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
헒 합:혜짧뛔 치큼학 수 함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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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

부섐울 별도로 정할 수 혔빡

부 칙

崗; ;쳬짧쏵 히 규>헒요 헒霑;형 청\잃 \홱프혀 짧짧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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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규정은 '남녀치별금지및구체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닐(1999.

7. 1)로부텨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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